
[별표 4]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(제18조 제2항 관련)

1. 경계 설정의 원칙

  가. 별표 3의 8호에 따라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, 관계기관 협

의 시 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

용한다.

  나. 경계 설정 시에는 경계 설정의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지역(도시

지역, 비도시지역)을 구분하고, 각 지역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

정한다.

2. 지역의 구분

  가. 도시지역

    -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에 조사된 

경작지(토지등기부 상 지목이 전, 답, 과수원인 경우에 한정하며, 

이하 같다) 면적의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전체 면적(공항부지 

제외)과의 비율이 전국 경작지 비율(최근 국가데이터처 공시 자료 기

준, 이하 같다)보다 낮은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. 다만, 비

도시지역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

지구단위계획이 결정(「도시개발법」 또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

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지역을 포함한다)되는 등 체계

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계획이 결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간

주한다. 

  나. 비도시지역

    -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에 조사된 경

작지 면적의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전체 면적(공항부지 제외)과

의 비율이 전국 경작지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

한다.

  다. 기타 경작지 비율만으로 지역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, 다음의 기준

을 참고하여 지역을 구분한다.

    -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내 임야 비율이 전국 평균 임야 비율

을 초과하는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

    - 해당 법정동의 농ㆍ어촌가구 또는 농ㆍ어촌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

비율보다 높은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

    - 해당 법정동의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

간주



    - 기타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으로 보

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

3. 지역별 경계 설정 기준

  가. 도시지역

    -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소음등고선 내(걸쳐 있는 주택을 포함한

다)에 위치한 주택과 연접한 주택(공동주택은 제외)만 포함하며, 이 

경우 주택의 연접 여부는 해당 주택이 속한 필지가 접하고 있는지 

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
  나. 비도시지역

    - 비도시지역의 경우 자연촌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ㆍ도로 등 

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

    - 비도시지역 경계 설정 시 소음도가 가중등가소음도(Lden) 1dB(A) 이

상 차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함. 다만 가중

등가소음도(Lden) 1dB(A)로 한정 시 촌락 분단 등에 따라 갈등이 예

상되는 경우에는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

하여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.


